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나이

주제

핵심어

한국문화

한국어

송아지와 바꾼 무

유아 (3~5세)

• 목표 : 부지런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는다.
• 주제 : 성실, 권선징악

성실, 권선징악, 무, 사또, 송아지, 욕심쟁이 

• 목표 : 겨울 동안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한국의 김장 문화를
                배운다.
• 요소 : 김장

• 목표 : 생명이 자라는 모습과 관련된 표현을 배운다. 
• 단어 : 무럭무럭, 토실토실
• 표현 :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송아지가 토실토실 컸어요.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제목 알리기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송아지와 바꾼 무’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로 만들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를 가늘게 
썬 무채도 있고, 무를 말린 무말랭이도 있고, 무를 넣고 끓인 뭇국도 
있어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무로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무로 송아지를 갖게 된 농부가 있대요. 무와 송아지를 바꾼 농부 
이야기 들어 볼까요?

‘송아지와 바꾼 무’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 이야기 시작 !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 출발합니다. 빵빵 !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 착한 농부와 게으르고 욕심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마음 착한 농부는 비가 와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도, 하루도 쉬지 않고 밭에 나가 일했어요.

한편, 욕심쟁이 농부는 욕심만 많고 게을러서 툭하면 마음 착한 
농부에게 자기 밭일을 맡겼지요.

“이보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하는 김에 우리 밭도 매주면 
안 되겠나?”

“되지, 왜 안 되나? 자네 밭까지 매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돌보게.”

마음 착한 농부는 불평 한번 없이 욕심쟁이 농부의 밭일을 
도와주었어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열심히 일한 마음 착한 농부의 
밭에는 온갖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여보, 오늘은 무를 모두 뽑아야겠소. 무로 김장도 하고, 남은 것은 
장에 내다 팝시다!”

“네, 그렇게 해요. 올해는 무 농사가 잘된 거 같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역시 마음씨 착한 아내가 말했어요.

무밭에 간 농부는 무를 쑥쑥 뽑았어요.

“어이쿠! 무슨 무들이 이렇게 커?”

농부는 잘 자란 무를 보자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어요. 
농부는 열심히 무를 뽑았어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남은 무를 뽑으려는데, 
어찌나 큰지 아무리 힘을 써도 좀처럼 뽑히지 않았어요.

“으라차차……. 어휴, 아무래도 혼자서는 못 뽑겠는걸.”

마음 착한 농부는 욕심쟁이 농부를 찾아갔어요.

“이보게, 미안한데 무 뽑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미안하면 부탁을 안 하면 되지 않나?”

“허허, 참.”

욕심쟁이 농부의 말에 기가 막힌 착한 농부는 다른 이웃에게 도와 달 
라고 부탁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마지막 무를 뽑았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자, 한꺼번에 힘을 줘서 당겨 봅시다. 하나, 둘, 셋! 영차영차!”

마침내 꿈쩍도 하지 않던 무가 쑥 뽑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무가 사람보다 더 컸어요.

“무가 이렇게 크니 장에 내다 팔면 큰돈을 받을 수 있겠는걸.”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어요.

“아닐세, 이 무는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신 사또 나리께 가져다 
드릴 것이오. 일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돌봐 주시지 
않았소?”

마음 착한 농부는 커다란 무를 깨끗한 짚으로 잘 싸서 사또를 찾아갔
어요.

“사또 나리, 덕분에 일 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무를 
드리니 받아 주십시오.”

사또는 마음 착한 농부가 가져온 무를 보고 놀랐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이렇게 큰 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귀한 것을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여봐라,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이 
농부에게 주어라.”

그러자 하인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오며 말했어요.

“사또 나리,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얼마 전에 들어온 송아지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착한 농부는 커다란 무를 주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갖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농부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흠, 그 어리석은 농부가 무를 바치고 송아지를 받았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는 더 좋은 것을 갖다 바쳐야지. 그러면 더 큰 상을 주실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욕심쟁이 농부는 집에 하나밖에 없는 송아지를 끌고 
길을 나섰어요.

‘흐흐, 송아지를 바치면 최소한 금덩이 하나는 주시겠지?’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욕심쟁이 농부는 신이 나서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나리, 일 년 동안 저희를 잘 보살펴 주셔서 송아지가 이렇게 
토실토실 살이 올랐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드리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십시오.”

사또는 욕심쟁이 농부가 송아지를 바치자, 기분이 좋아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송아지를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여봐라,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이 농부에게 주어라.”

사또가 하인에게 말했어요.

“사또 나리, 얼마 전에 들어온 큰 무가 제일 좋습니다.”

하인은 큰 무를 들고 나오며 말했어요. 이것을 본 욕심쟁이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망했어. 아까운 내 송아지를 어쩔꼬.’

이렇게 해서 욕심쟁이 농부는 송아지를 주고 큰 무를 받아 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구연활동내용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마음씨 착한 농부가 

하루도 쉬지 않고 밭에 나가 일하자, 곡식이 어떻게 자랐나요?

네, 온갖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지요. ‘무럭무럭’은 매우 건강하고 
힘차게 잘 자라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한편, 욕심쟁이 농부의 
송아지도 ‘토실토실’했어요. ‘토실토실’은 보기 좋을 정도로 통통한 
모양을 의미해요. 이렇게 ‘무럭무럭’과 ‘토실토실’은 생명이 잘 자라는 
모습을 뜻하지요. 여러분도 ‘무럭무럭’, ‘토실토실’ 잘 자라야 해요!

마음씨 착한 농부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또에게 선물로 준 채소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무예요. 무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김치를 
담글 때 무와 배추가 많이 필요해요. 무를 작고 네모나게 썰어서 버무린 
김치를 깍두기라고 하지요. 한국에서는 겨울 동안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김장 문화가 있어요. 김장할 때 많이 담는 김치가 
바로 배추김치와 깍두기예요. 김치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랍니다.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여러분, 할머니와 ‘송아지와 바꾼 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착한 농부는 자기의 밭일을 열심히 하면서 욕심쟁이 농부의 밭일까지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던 사또에게 커다란 무를 선물로 
주고, 송아지를 받았지요. 이를 본 욕심쟁이 농부는 더 큰 것을 바라고 
사또에게 토실토실한 송아지를 바쳤지만, 무를 받아 왔어요. 이처럼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는 게으르고 욕심 많은 농부보다 좋은 
결실을 거두었답니다.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